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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소식지

한국공학한림원이 2013년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100대 산업

을 이끌 미래 기술 개발 주역’ 21�7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1�7명으로 학

문기관 중 가장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재가 선정된 삼성 그룹(1�8명) 다음으로 많은 수가 선정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발 주역 총 21�7명 중 56명이 대학 교수였고, 이중 서울대 교수

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1�7명), �K�A�IS�T(�8명), 연세

대(�7명), 한양대(5명), 고려대(4명), �P�OS�T�EC�H(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특히 전기·정보공학부가 �8명(권성훈, 김재하, 윤성로, 

윤용태, 이병호, 이종호, 최성현, 홍성수 교수 �- 사진 좌상부터 화살표 방

향)이 선정되어 가장 많았다. 이는 삼성전자 �7명, L�G전자 �7명보다 많으며, 

�K�A�IS�T 전체(�8명)와 같은 숫자로, 학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미래 대표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유전자 리

딩 합성기술, 친환경 초절전형 반도체 회로기술, 빅데이타 활용 기술,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 감성형·무안경 3�D 및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기술, 초미

세 대용량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 S�u�p�e�r �W�i�F�i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이다. 

공학한림원의 미래기술 개발 주역 선정은 미래 100대 기술을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시작하여 1�7개월간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

를 진행하였고, 산학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층적인 검토

를 통해 미래 대표 기술 100개과 21�7인의 개발 주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공학한림원 발표 대한민국 100대 기술 주역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8명 선정
KAIST는 전체(8명)와 같아. 삼성전자, LG전자는 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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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육성사업’ 1차 지원 과제로 총 2�7

건을 선정하여 2013년 11월 14일에 

발표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형 창의과제 등 3대 분야

에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종호 교수는 �'흥분�/억제 기능을 포

함하는 신경모방소자 및 이를 이용

한 뉴로모픽 프로세서 연구�' 과제가 

�IC�T 분야 대표과제로, 김성재 교수

는 �'나노전기수력학을 이용한 무전

이병호, 최성현 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 선정

심규석 교수 국제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Fellow) 선정

이종호, 김성재 교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1차 과제 선정

학부� 소식

이종호(좌), 김성재(우) 교수

심규석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

제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석학회

원(�F�e�l�l�o�w)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AC�M 석학회원에 선임된 심규석 교

수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처

리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 알고리

즘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질의처

리 및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공헌으로 국제 컴퓨터 학계에서 리

더십을 인정받았다.

�AC�M은 194�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심규석 교수

컴퓨터 분야의 학술 조직으로, 전 세

계 약 1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석학회원은 컴퓨

팅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

을 나타낸 1�% 미만의 석학급 회원들

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자격이다. 

심 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

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과 데이터베

이스 분야에서 심도 깊은 연구 활동

을 펼쳐왔다. 구글 스칼라에 의하면 

심 교수가 저술한 논문들의 총 피인

용 횟수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대외적으로는 �VL�D�B 저널과 �I�E�E�E 

�T�K�D�E 저널의 편집인으로 활동했으

며, �W�W�W 2014 컨퍼런스와 �IC�D�E 

2015 컨퍼런스에서는 연구논문 트랙

의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원 해수담수화 장치�' 과제가 선정되

었다. 이종호 교수는 인텔이 세계 최

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3�D 반도체 

공정기술’ 보다 앞서 동일한 기술을 

개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

다. 한편 김성재 교수는 기존의 담수

화 개념을 이용하지만 외부 전력이 

필요 없는 신개념 담수화 장치를 개

발하고자 한다.

선정 과제 2�7건은 삼성미래기술육성

재단과 미래기술육성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l�l�o�w 자격은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 등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자인 학회의 S�e�n�i�o�r �M�e�mb�e�r 중 탁

월한 자질과 연구개발 업적으로 궁

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한다.

이병호 교수는 회절광학, 3�D 디스플

레이, 나노광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

한 연구활동을 하여, 2002년에 국제

光공학회(S�P�I�E)의 석학회원, 2005

년에 미국광학회(�OS�A)의 석학회원

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으로 전

공관련 세 개의 학회 모두에서 석학

이병호(좌), 최성현(우) 교수

회원이 되었으며, 이달의 과학기술

자상(2009. 9.), 서울대 학술연구상

(2013. 11.) 등을 수상하였다.

최성현 교수는 무선�/이동 네트워

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

고 있으며, 무선랜(�W�i�F�i) 기술 개발

의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이례적으

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석학회

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성현 교수는 

�K�ICS �D�r. �I�r�w�i�n �Ja�c�ob�s 상(2013.11), 

젊은과학자상(200�8. 2.), �I�E�E�K�/

�I�E�E�E �I�T 젊은과학기술자상(200�7. 

12.)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병호, 최성현 교수가 국제전기전

자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

으로 선정되었다. 최상위 0.1�% 내에 

있는 회원만이 새로 선정되는 �I�E�E�E 

삼성은 국내외 석학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삼성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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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생체모방 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 개소

서울대는 2013년 11월 26일 생체모방로봇 국방특화연구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방위사업

청장, 국방과학연구부소장 등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생체모방로봇 국방특화연구센터는 새나 곤충을 닮은 로

봇과 같이 각종 생물체를 닮은 로봇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 곳. 서울대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

원 아래 다른 9개 협력 연구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센터

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곳에서 향

후 9년 간 156억의 연구비를 들여 국

방연구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식판단연구, 감지센서연구, 정보전

달연구, 구조�/메커니즘연구, 복합거

동제어연구 등 전기, 컴퓨터, 기계, 

항공, 화공, 생물학, 의학 등 여러 전

공에서 생체모방로봇에 관심있는 총 

3�7명의 교수와 1�72명의 연구원이 참

여하게 된다.

국방생체모방자율로봇 특화연구센터

장을 맡은 전기·정보공학부 조동일 교수는 “미래 전장에

서는 무인로봇이 큰 역할을 하고 감시정찰이 중요해지지

만 선직국은 일반적 기술조차도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있

어 우리기술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스텔스기반의 복합거동이 가능한 초소형 생체모

방자율로봇을 만들어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향후 민간분

야로도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홍용택 교수, 인하대 양회창 교수 공동 연구팀 
잉크젯 프린팅 기반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향상 기술 개발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 정

승준 박사, 인하대 양회창 교수, 장

미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

이 2013년 10월 25일 잉크젯 프린팅 

기반의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은 “이번 연구로 종이에 그림을 찍

어내듯 연속공정 상에서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어 트랜지스터 모든 층을 

인쇄공정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차세대 디

스플레이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유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인쇄전자 응용 분야에 매우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게이트 절연막과 소스�/드레인 전극에 동시에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말단기능화 처리된 폴리스

틸렌 물질을 이용했다. 그 결과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한 번의 표면 처리를 통해 두 계면의 성능을 동시에 향상

시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이 향상된 유

기 트랜지스터 회로를 탄생시켰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

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2013년 9월 14일자 

홍용택 교수

유기 트랜지스터 회로 제작 개념도 및 
트랜지스터 단면 개념도

�F�r�o�n�t�i�s�p�i�e�c�e �H�i�g�h�l�i�g�h�t 논문으로 게재됨과 동시에 학술

지 전문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전체 저널 내 게재된 

유기 전자 분야 연구 중 핫토픽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향후 본 기술을 글로벌프런티어 소프트 일렉

트로닉스 사업단의 유연 신축성 전자회로 시스템 구현과 

섬유 기반의 유연 디스플레이 기술에 적용할 계획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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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교수가 2013년 12월 11일 12

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린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에서 신

양공학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재직 교수 중 부교

수 및 정교수로 승진하는 49세 미만

의 젊은 교수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신양공학

학술상은 올해 수상자로 재료공학부 

박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김수환 교수, 건설환경공학

부 남경필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김병수 교수,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부상으로 신양공학연구기

금도 함께 전달됐다.

이병호 교수가 2013학년도 서울대학

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

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서

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제정했다.

이병호 교수는 나노광학, 광센서, 

3�D 디스플레이 등의 응용광학 분야

에서 320여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과 초청논문 100여 

편을 포함하여 5�70여 편의 국제 학술대회 논문을 발표

하였다. 톰슨 로이터스 기준 �H�-�i�n�d�e�x는 35이며, 최근 

‘�P�h�y�s�i�c�s �T�o�da�y’에 표지 논문을 쓰는 등 탁월한 연구성

과를 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가 �B�K21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8월 16일 

「�B�K21플러스(�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전국 64개 대학 총 195개 사업단 및 2�80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B�K21 플러스사업은 총 예산 1조�76�82억원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1만 �8,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환 교수

김수환 교수 신양공학학술상 수상 이병호 교수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이병호 교수

BK21플러스 사업 최종 선정

김태환 교수가 �I�E�E�E 최우수 논

문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9

월 4일부터 9월 6일 독일 제26회 

�I�E�E�E �A�n�n�ua�l S�y�s�t�e�m�-�o�n�-C�h�i�p 

C�o�n�f�e�r�e�n�c�e(S�OCC) 에서 이병현 학

생 (2012년 박사 졸업, 현 삼성전자 

S�y�s�t�e�m LS�I 근무)이 발표한 �'�H�i�g�h�-

�l�e�v�e�l �TS�V �R�e�s�o�u�r�c�e S�ha�r�i�n�g a�n�d 

�O�p�t�i�m�i�za�t�i�o�n �f�o�r �TS�V �Ba�s�e�d 3�D �IC �D�e�s�i�g�n�s�'이 최우수 

논문상에 선정되었다.

김태환 교수 IEEE 최우수 논문상 수상

김태환 교수

이재홍 교수가 2014년 1월 1일자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

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

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

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석학들

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모임으로, 정

회원 500명을 정수로 하여 정책학, 

이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등 각 

분야별로 소수인원의 석학을 선정하

고 있다.

이재홍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정

이재홍 교수

학부� 소식

교수 동정

박종근� 교수

이상욱� 교수

황기웅� 교수

개교기념� �6�7주년� 포상� 재직� �3�0년

정현교� 교수

조동일� 교수
개교기념� �6�7주년� 포상� 재직� �2�0년

문승일� 교수 제�4기�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위촉

이광복� 교수
�B�K�2�1플러스� 창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단장� 겸보

전국� �B�K�2�1플러스� 정보기술사업단장협의회� 회장

홍용택� 교수 재단법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겸직

김남수� 교수 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소장� 겸보

조남익� 교수 연구소위원회� 위원� 임명

서승우� 교수 미국�,� �S�t�a�n�f�o�r�d� �U�n�i�v�e�r�s�i�t�y�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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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정보공학부 뉴스레

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생각해 보면 2004년 여름 유학을 떠나

며 서울대학교를 떠난지 근 10년 만에 

모교에 교수로 돌아오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학생시절, 녹두에서의 

자취생활 (얼마 전 응답하라 1994란 프

로를 가끔 보면 96학번인 제 대학생활

이 생각나더군요), 동아리 활동, 2학년 

여름 친구들과 떠난 한달간의 중국 배

낭 여행, 그 준비를 위한 아르바이트와 

중국어 공부 등 의욕적으로 생활하고

자 했던 여러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돌

아보면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도

전을 좋아했고, 그를 통한 성취감과 때

론 좌절이 삶의 큰 에너지와 살아있음

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3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I�M�O)란 

대회를 알게 되어,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그 공부에 전념해서 95년 �I�M�O

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일, 대학교 3학

년때 자전거 타는 것을 남보다 늦게 배

운 후 그해 여름방학에 동생과 함께 부

산으로 5일간 전국 횡단 자전거 여행을 

떠난 일 (국토를 가로지른 후 그 성취

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M�I�T

에서 대학원 유학 시절 세계적으로 가

장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한번 겨뤄보자

는 마음에 집중했던 논문 연구들과 그 

결과들은 지금도 떠올리면 큰 성취감을 

정교민 교수

연구분야 머신러닝, 빅데이타 분석

Machine intelligence Lab.

http://milab.snu.ac.kr

신 임 교 수   인 터 뷰 

1993~1996

1996~2003

2004~2009 

2009.06~2013.08 

2013.09~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 

MIT 수학 박사 

카이스트 전산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

1995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2004~2008 삼성장학회 2기 장학생

2006 Bll labs, 2007 IBM Watson, 2008 Microsoft Research 연구 인턴쉽

2012~2015 한국 연구재단 우수 신진 과제 선정

주는 삶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하는 분야는 기계학습과 이

를 활용한 복잡계망 등 데이터 분석 분

야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추천 시스템 

및 사용자 활용 예측 시스템 개발, SNS 

상에서의 루머 등 거짓 정보 분류 시스

템 개발, 그래피컬 확률 모델에서의 추

론 시스템 개발등의 연구를 연구실 학

생들, 또 �M�i�c�r�o�s�o�f�t �R�e�s�e�ra�c�h, �M�I�T 등 

세계적 수준의 다른 기관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대학교를 대표하는 전기·정보공학부의 

신임 교수로서, 수업과 연구 생활,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머신 러닝과 정

보 공학 연구, 대학 생활, 또 그 이후에 

생활에 대한 편안한 조언자와 선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은 사회적 역할과 의무로부터

는 자유로울 수 있고 많은 시간적 여유

와 젊음이 있는 매혹적인 시간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의 학생 여러분들 모

두,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 중인 선

배들의 전통을 이어, 리더로서의 자부

심과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 자신의 눈

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 멋진 대학생과 젊

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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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은 서울대 �'�Bab�y �i�n �ca�r�'

팀입니다�!” 

지난 달 11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

터내셔널 서킷. 제1회 무인 자율주

행 자동차 경진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수상팀을 알리는 안내방송

이 울려퍼졌다. 서울대 전기정보공

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첫 출전팀인 

�Bab�y �i�n �ca�r팀이 종합 2위의 쾌거를 

올리며 준비 과정부터 대회 일정까

지 길었던 대장정의 끝을 알리는 목

소리였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하는 경기다. 우리 정부의 주최

로는 처음 열린 무인 자율주행 자동

차 대회라는 점에서 �Bab�y �i�n �ca�r팀

의 참가 의의는 더욱 남달랐다. 

첫 대회인만큼 전국에서 막강한 실

력의 10개 팀이 출전해 사흘간 각

축전을 벌였다. 경기 방식은 예선과 

본선의 주행시간을 합산해 가장 빠

른 성적을 기록한 팀이 우승하는 방

식이다. 각 팀의 무인차량이 ▲정

지�/직진 신호등 인식, ▲방향지시등 

인식, ▲낙하물 인식, ▲표지판 인

식, ▲보행자 인식, ▲복합 장애물 

인식 등 총 10개 미션을 거치는 동

안 주행시간이 기록된다. 

�Bab�y �i�n �ca�r팀은 대회 전날까지만 

해도 우승을 조심스레 점칠만큼 좋

은 기록을 냈다. 하지만 막상 대회

가 시작되자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

져 나왔다. 차량이 정지신호등을 놓

치고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해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 

결국 예선은 아쉽게 4위에 그쳤고, 

알고리즘을 급하게 손봐야 했다. 다

행히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를 수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출

한 본선에서는 월등한 성적으로 1위

를 거뒀다. 

비록 1위를 놓쳤지만, 2위인 최우수

상을 수상해 5000만원의 상금을 받

았다. 지난해 여름부터 대회를 준비

해온 땀의 결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큰 수확으로 실험실에서 개

발해온 무인 자동차용 알고리즘들

을 실제 차량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Bab�y �i�n �ca�r팀의 이수목 학생(석사

과정)은 “대회에 참가하며 실제 차량 

실험을 통해 무인자동차 제어를 위

한 실질적 연구에 임할 수 있다는 의

미가 컸다”며, “근 3개월간 합숙하

면서 연구실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

진 것도 값진 경험”이라고 밝혔다. 

지도교수를 맡은 서승우 전기·정

보공학부 교수(지능형자동차�I�T연구

센터장)는 “비록 최우수상에 머물러 

아쉬움이 크지만 첫 참가에서 훌륭

한 성적을 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

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및 알고

리즘 기술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의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

고 밝혔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Baby in car' 팀

을 만나다

인터뷰� � 강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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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컴퓨터 네트워크 및 보안 연구

실(CNSLab.)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신 서승우 교수님의 지도하에 로봇 

플랫폼, 자체 제작 차량 플랫폼, 실

제 차량 플랫폼에 기반한 무인 자동

차 관련 기술을 수년간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에는 

무인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

관하고 직접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2013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에는 저희가 보유

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관련 기술들

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

각하여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Baby In Car 팀에 대한 소개

박사과정 연구원 4명, 석사과정 연

구원 6명 등 총 10명의 연구원이 참

여하였으며 전체 팀은 주행 환경 인

식 알고리즘 개발 팀과 자율주행 경

로 생성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팀 

등 두 개의 세부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회 준비에 있어 기술적으로 어떤 부

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스펙과 수량 및 

장착 위치가 제한된 센서들을 이용

하여 차량을 주행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환경 인식 파트로

부터 생성되는 인식 정보와 자율주

행 경로 생성 및 제어 파트로부터 

생성되는 차량 상태 정보를 융합하

는 정보 융합 기술 개발에 특히 주

력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혹은 

난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회 미션 수행을 위해 준비한 알고

리즘 자체의 문제보다 차체의 흔들

림 등 이론에서 고려되지 않는 상황

들과 실험 장비들의 고장, 폭우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

을 때 가장 난감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 있다면?

예선날 비로부터 차 안의 전자 장치

들을 보호하고 바람의 영향도 줄이

기 위해 차량의 모든 창문을 닫고 

주행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올라

가자 차량 자체의 도어락 기능이 작

동하여 문이 잠겨버렸고, 스페어키

가 없어서 중간에 발생한 문제를 손

보지 못한 채로 계속 주행해야 했습

니다. 운 좋게 완주는 했지만 이로 

인한 감점이 너무나 컸습니다. 비

상사태를 대비해 항상 차에 탄 채로 

실험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 

첫 참가팀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 (+ 차기 대회 준비 

계획)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

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차기 대회가 있다

면, 이번 대회에서 얻은 중요한 경

험들을 거름삼아 반드시 우승하도

록 하겠습니다.

▲ 서승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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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2�0�1�3년� �1�2월� �1�9일�,� 전기·정보공학부� 

구성원들이� 송파구� 거여동에� 모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 교수�,� 학생�,� 직원

이� 힘을� 모아� 연탄을� 한� 장� 한� 장�,� 손

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을� 

만들었다�.� 

글� � 김종인�(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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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하계, 동계로 나누어 봉사

활동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

눔’ 행사는 동계로는 벌써 세 번째이고, 전체적으로

는 제 5회 전기·정보공학부 봉사활동으로 진행되

었다. 지금까지 동계에는 송파구 거여2동에 사시는 

주민들께 연탄을 지급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이 진행

되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여2동에 사시는 

독거노인 주민들께 연탄 지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 및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 등 합하여 

총 50명이 적십자 단체 분들의 도움과 김수환 교수

님의 인솔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2013년 12월 19

일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사실 아침부터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이 조금은 생기는 행사였다. 눈도 조금씩 오는 날씨

였기 때문에 혹여 다른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참석

을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봉

사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이 

제 시간에 와서 적십자 단체에서 준비해주시는 목

장갑, 고무장갑, 우비, 마스크 등을 챙겨 입는 것을 

보고 저절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만

반의 준비를 마친 후, 첫 번째 집에 도착했다. 연탄

이 집 밖에 상당수 쌓여있고 이를 집 주인께서 원하

시는 곳에 다시 옮겨 쌓아야 했다. 사실 처음에는 

연탄을 먼 거리에서부터 나르는 일을 하는 것을 상

상하고 왔는데 겨우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에 쌓

인 연탄을 여러 사람이 주고 받는 형식으로 쌓는다

고 하니 일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교

수님께서 연탄을 전달하는 맨 앞과 연탄을 쌓는 맨 

뒤는 가장 힘들다고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서 연탄을 쌓는 것을 맡았다. 하지만 약 50

개쯤 쌓았을 때, 자신감이 너무 넘쳤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좁은 구석에 구부정한 자세로 연탄을 하나

씩 쌓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을 유발했고 특

히나 허리가 매우 아팠다. 하지만, 처음에 나서기도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오는 연탄 때문에 

속도를 유지한 채 결국 끝까지 쌓게 되었다. 그렇

게 첫 집에서의 연탄 쌓기가 끝이 나고 쉴 틈도 없

이 두 번째 집으로 향해야 했다. 두 번째 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탄 쌓기가 진행되었는데 이 때 매

우 아찔한 일이 있었다. 쌓던 연탄이 쓰러져 무너질 

뻔 한 것이다. 애써 온 몸으로 넘어가는 연탄을 막

았는데 다행히도 가장 위에 있던 연탄 중 하나가 떨

어졌고 그마저도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탄이 무

너져서 깨지게 되면 연탄이 아까워서도 문제고 그

걸 청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의하라는 말씀을 들

었기 때문에 다시 쌓던 연탄의 중심을 찾기 전 까지

는 안심할 수 없었다. 다행히 내가 연탄이 쓰러지는 

걸 막고 있는 사이 다른 참가자 분들께서 중심을 찾

아주신 덕분에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번

째 집에서 아찔한 연탄 쌓기가 끝나고 다른 집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분들 모두 모여 마지막 집에 도착

했다. 마지막 집은 연탄을 전달하는 거리가 꽤 멀어

서 봉사활동 참여자 전원이 힘을 합쳐야 했다. 하지

만 전달하는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집에서 노하우가 생긴 학생들은 매우 순탄하게 

일을 진행했고 결국, 아무 사고 없이 마지막 집에서

의 봉사활동도 마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학부에서 제공하는 점심식

사를 하는 도중에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서 생각했

던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돕기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

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애초에 

관심도 안 가지고 여러 핑계로 마다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

었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봉사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같은 과의 선배, 동기, 

후배들이 꼭 한 번씩 참여해보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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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공학부 하나되는 나들이
2013년 9월 27~28일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후원: LG 디스플레이 /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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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반대항 운동회	 	

R·룰루·랄라·C, 네 반이 다양한 종목으로 대결했다. 룰루반 우승.

③ 피카츄 배구 게임대회   	

삐까! 삐까!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탁월한 종목 선정.

④ 팔씨름 대회  		

평소에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겨뤘다. 여성부 리그도 함께 열렸다.

⑤ Lab. 설명회  		

수많은 연구실 중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학부생들에게 친절한 설명이 기다리고 있다.

⑥ LG Display 강연		

미래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에 대한 LG 디스플레이 전명철 상무님의 강연.

⑦ 교수님과의 대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⑧ 장기자랑		

인기상을 수상한 '배레용팝'의 무대. 점핑!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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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실에서 봉

사상, 다독상, 축구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봉사상은 지

난 1년간 바쁜 시간을 쪼개 학부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

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학생회장을 비롯하여, 

신입생 도우미, 전공하나 준비팀, 학부 홍보영상 출연

진 등 총 13명이었다. 학부 홍보 영상에 출연한 학부 11

학번 장한별 학생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학부 과정에선 

접할 수 없었던 연구소 내부 모습이나 연구실 생활 등에 

대해 알게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촬

영하던 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촬영하는 동안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없어서 힘들었다�"며 촬영에 임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전기·정보공학부 축구대회는 학부에서 진행하는 개별 

리그로 학부 단위에서 진행하는 리그로써는 큰 규모의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및 알프리 장학금 수여식이 

2013년 12월 5일 학부장실에서 열렸다. 고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가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

여했다. 선발된 학생은 총 4명으로, 고영테크놀러지 장

학금 1명, 알프리 장학금 3명이다.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은 전기공학과 �76학번 동문인 고

영테크놀러지 고광일 대표가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학업장려

금 성격의 장학금이고, 알프리 장학금은 전기동문회 동

문 중 회사를 운영하는 동문을 주축으로 만든 알프리 장

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두 장학금 모두 학기별 

학업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지원해주며, 선발 인원 및 

지원 시기는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고광일 대표(우측 3번째)

고영테크놀러지 장학금, 알프리 장학금 수여식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총 1�8개팀이 참가하여 예선부터 

결승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었다. 우승은 전기·정보

공학부 축구팀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FC 룰

루�'(대표 고진규)팀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FC 봉봉�'(대

표 민태준)팀에게 돌아갔다. 축구대회 운영위원장을 맡

은 정지호 학생은 결승전 이후 회식 자리에서 �"올해도 

많은 팀이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했으

면 좋겠다�"며 대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해동 다독자상은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1년 간 해동학술정보실에서 대출을 많이 한 학생

들에게 수여한다. 1등을 한 김수덕 학생은 1년 간 �76권

의 책을 빌렸다. 해동학술정보실은 올해부터 독서 후기 

게시판을 신설하여 대출 권수가 아닌 독서 후기를 바탕

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다.

봉사상, 다독상, 축구대회 시상식

장학금� 수여식� �/�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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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감

학부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다독자상까지 만들어 수여해주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어쩌다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받게 되었네요.�^�^�;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올해는 독서를 그다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머리

를 식히는 용도로 했기에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

하고 깊이 읽는 학우들이 훨씬 많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다독자상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니 조금은 부끄럽네요. 

비록 다독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하였긴 하지만 책을 읽을 때에 ‘몇 권

을 읽었다.’라는 양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한 두 권의 책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고 치열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

의 본질은 결국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 사이에서 우리 삶을 바꿔놓고 방향

을 제시할 무언가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해동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자신 속에서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모든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독서로 인해 

삶이 변화됨을 느끼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독서는?

우리가 살면서 막연하지만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영원할 것 같

던 좋은 순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 삶의 기저에 자

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기질적인 특성일수도 있겠

지만 많은 작가들�-예를 들면, 실존주의 계열의 소설들�- 에서처럼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고찰할 

때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독서란 미래를 향해 내다볼 때에 생기는 이러한 필연적인 불

안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을 되찾게 

하는 도구입니다. 조금은 말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임처럼 

누구나 극도로 몰입하여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에 맞는 책을 찾아 독서를 

하는 순간이 바로 게임과 같은 그 순간이 되기에 제가 끊임없이 책을 찾

고 읽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도서와 이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인 고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를 존경하든 아

니든, 그의 사상을 공유하든 아니든, 20세기를 가장 치열하게 살았으며 

20세기에서 가장 기억될만한 인물로 꼽히곤 하는 만델라의 자서전은 읽

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던 

만델라였던 만큼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그의 긴 생애를 마치 곁에서 지

켜보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현재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가치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두꺼운 책이지만 재미있게 빨리 읽히는 책이

기도 하므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동 다독자상 인터뷰 학부�0�9� 김수덕

수상자 추천 도서

김수덕

�<만델라� 자서전�>

넬슨� 만델라� 저

출판사� 두레

최병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김정태� 저

출판사� 갤리온

이재현

�<스님의� 주례사�>

법륜� 저� 

출판사� 휴

박상준

�<체스� 두는� 여자�>

베르티나� 헨릭스� 저

이수지� 역

출판사� 다른세상

정석원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저� 

김석희� 역

출판사�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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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F�e�l�i�x �P�e�n�n�i�n�g�s�f�e�l�d. �I 

a�m a �g�ra�d�ua�t�e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S�e�p�t�e�mb�e�r 

2012 a�s �pa�r�t �o�f �t�h�e Sa�m�s�u�n�g �G�l�oba�l 

S�c�h�o�la�r�s�h�i�p �p�r�o�g�ra�m�m�e. �I�n �t�h�e 

�t�i�m�e �I �s�p�e�n�t �i�n �K�o�r�ea �I �l�ea�r�n�e�d 

a �l�o�t ab�o�u�t �t�h�i�s a�ma�z�i�n�g �c�o�u�n�t�r�y 

a�n�d �i�t�s �p�e�o�p�l�e. �T�h�e�r�e �i�s �s�o �m�u�c�h 

�m�o�r�e �t�o �d�i�s�c�o�v�e�r �i�n �K�o�r�ea �t�ha�n 

�K�i�m�c�h�i a�n�d S�o�j�u. �T�h�r�o�u�g�h �m�y 

�e�n�ga�g�e�m�e�n�t �i�n �s�p�o�r�t�s �I �ha�d �t�h�e 

�c�ha�n�c�e �t�o �c�y�c�l�e �f�r�o�m S�e�o�u�l �t�o �B�u�sa�n 

�la�s�t �s�u�m�m�e�r a�n�d a�l�s�o �ta�k�e �pa�r�t �i�n 

�va�r�i�o�u�s �t�r�ia�t�h�l�o�n a�n�d �r�u�n�n�i�n�g �ra�c�e�s 

a�c�r�o�s�s �t�h�e �c�o�u�n�t�r�y. �A�l�o�n�g �t�h�e �wa�y 

�I �m�e�t �ma�n�y �i�n�s�p�i�r�i�n�g �K�o�r�ea�n�s a�n�d 

�I a�m �v�e�r�y �t�ha�n�k�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l�i�v�e �i�n �t�h�i�s a�ma�z�i�n�g 

�c�o�u�n�t�r�y.

What kind of researches are you 

conducting in the laboratory?

�W�i�t�h �t�h�e �w�o�r�l�d�w�i�d�e �g�r�o�w�i�n�g 

�d�e�ma�n�d �o�f �e�n�e�r�g�y, �n�e�w, �c�l�ea�n a�n�d 

�e�f�f�i�c�i�e�n�t �wa�y�s �o�f �e�n�e�r�g�y �g�e�n�e�ra�t�i�o�n 

a�r�e �n�e�e�d�e�d. �O�n�e �o�f �t�h�e �p�o�s�s�ib�l�e 

�t�e�c�h�n�o�l�o�g�i�e�s �t�o �h�e�l�p �s�o�l�v�e �t�h�i�s 

�c�ha�l�l�e�n�g�e �i�s �t�h�e �O�r�ga�n�i�c S�o�la�r 

C�e�l�l. S�o �I a�m �v�e�r�y �d�e�l�i�g�h�t�e�d �t�o 

�c�o�n�d�u�c�t �r�e�s�ea�r�c�h �o�n �O�r�ga�n�i�c S�o�la�r 

C�e�l�l�s a�t �t�h�e �O�r�ga�n�i�c S�e�m�i�c�o�n�d�u�c�t�o�r 

Lab�o�ra�t�o�r�y �w�i�t�h �P�r�o�f�e�s�s�o�r C�ha�n�g�h�e�e 

L�e�e. �T�h�i�s �i�s a �g�r�ea�t �f�o�l�l�o�w �u�p �t�o �m�y 

�p�r�e�v�i�o�u�s �s�t�u�d�i�e�s �o�n �n�u�c�l�ea�r �f�u�s�i�o�n 

a�t �t�h�e �Ma�x�-�P�la�n�c�k�-�I�n�s�t�i�t�u�t �i�n 

�G�e�r�ma�n�y. 

Pros and Cons that you experienced 

during school life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 

�g�r�ea�t �s�c�h�o�o�l �t�o �s�t�u�d�y a�t. �F�r�o�m �m�y 

외국인 학생 인터뷰

매번 교환 학생을 다녀온 전기·정

보공학부 학생들의 수기를 실어왔

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학부

로 온 외국인 학생을 만나보았다. 

유기반도체 연구실(지도교수 이창

희)에 있는 Felix Penningsfeld에게 

이곳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

보았다.

�e�x�p�e�r�i�e�n�c�e �t�h�e �u�n�i�v�e�r�s�i�t�y �i�s �f�o�c�u�s�e�d 

�o�n �r�e�s�ea�r�c�h, �w�h�i�c�h �m�ea�n�s �y�o�u �s�p�e�n�t 

�m�o�s�t �o�f �y�o�u�r �t�i�m�e �i�n �t�h�e �lab�o�ra�t�o�r�y 

�i�n�s�t�ea�d �o�f a �c�la�s�s�r�o�o�m. �T�h�i�s 

�ha�n�d�-�o�n a�p�p�r�oa�c�h a�l�l�o�w�s �y�o�u �t�o 

�e�x�p�e�r�i�m�e�n�t �m�o�r�e a�n�d �t�h�i�n�k �o�u�t�s�i�d�e 

�t�h�e b�o�x �t�o a�p�p�r�oa�c�h �t�h�e �p�r�ob�l�e�m�s 

�y�o�u �fa�c�e �i�n �y�o�u�r �r�e�s�ea�r�c�h. �T�h�i�s 

�o�c�ca�s�i�o�na�l�l�y �ha�s �i�m�pa�c�t �o�n �c�la�s�s�e�s, 

a�s �p�r�o�f�e�s�s�o�r�s a�r�e �o�f �c�o�u�r�s�e �v�e�r�y 

b�u�s�y a�n�d a�t �t�i�m�e�s �e�xa�m �da�t�e�s a�r�e 

�m�o�v�e�d �o�n �s�h�o�r�t �n�o�t�i�c�e, �w�h�i�c�h �ca�n b�e 

a�n�n�o�y�i�n�g. �B�u�t �o�v�e�ra�l�l �i�t �i�s �j�u�s�t�i�f�i�e�d 

�t�ha�t �t�h�i�s �s�c�h�o�o�l �i�s �c�o�u�n�t�e�d a�s �o�n�e �o�f 

�K�o�r�ea’�s �t�o�p �u�n�i�v�e�r�s�i�t�i�e�s. 

�I�n �t�h�e b�e�g�i�n�n�i�n�g �I �wa�s �w�o�r�r�i�e�d 

ab�o�u�t �c�o�m�p�l�i�ca�t�i�o�n�s �i�n �m�y �da�i�l�y �l�i�f�e 

�d�u�e �t�o �m�y b�e�g�i�n�n�e�r �l�e�v�e�l �K�o�r�ea�n 

�la�n�g�ua�g�e �s�k�i�l�l�s. �B�u�t �w�i�t�h �t�h�e �h�e�l�p 

�o�f �t�h�e �s�ta�f�f a�t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f�f�i�c�e a�n�d �o�f �c�o�u�r�s�e �m�y �lab �ma�t�e�s 

�t�h�i�s �i�s �n�o �c�o�n�c�e�r�n a�t a�l�l. �I a�m �v�e�r�y 

�t�ha�n�k�f�u�l �t�o a�l�l �t�h�e �p�e�o�p�l�e �w�h�o �o�f�t�e�n 

�ha�v�e �t�o a�n�s�w�e�r �m�y �o�c�ca�s�i�o�na�l�l�y 

�w�e�i�r�d �q�u�e�s�t�i�o�n�s. 

 

Any other words you want to say.

C�o�m�i�n�g �t�o �K�o�r�ea �wa�s �o�n�e �o�f �t�h�e 

b�e�s�t �c�h�o�i�c�e�s �o�f �m�y �l�i�f�e �s�o �fa�r. �I 

a�p�p�r�e�c�ia�t�e �t�h�i�s �o�p�p�o�r�t�u�n�i�t�y a �l�o�t a�n�d 

a�m �v�e�r�y �t�ha�n�k�f�u�l �t�o a�l�l �m�y �f�r�i�e�n�d�s 

a�n�d �fa�m�i�l�y �w�h�o a�r�e �s�u�p�p�o�r�t�i�n�g �m�e 

b�o�t�h �i�n �K�o�r�ea a�n�d �G�e�r�ma�n�y. 2014 

�i�s �g�o�i�n�g �t�o b�e a �v�e�r�y �e�x�c�i�t�i�n�g a�n�d 

�c�ha�l�l�e�n�g�i�n�g �y�ea�r b�o�t�h a�t �u�n�i�v�e�r�s�i�t�y 

a�n�d �s�p�o�r�t�s �f�o�r �m�e. �B�u�t �c�ha�l�l�e�n�g�e�s 

a�r�e �w�ha�t �ma�k�e �l�i�f�e �i�n�t�e�r�e�s�t�i�n�g a�n�d 

�o�v�e�r�c�o�m�i�n�g �t�h�e�m �i�s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인터뷰   김준석

�F�e�l�i�x� �P�e�n�n�i�n�g�s�f�e�l�d



 성명[회사(단체)명/대표자]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구분

□동  문  학부(과) 입학년도

□학부모  학생성명 학부(과) 입학년도

□교직원  부서 □ 기 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 직장)

 

이메일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장   직장명                      부서                       직위 

약정정보

약정금액

 □  정액 기부  □  월 정액 기부

 일금                   원  (\                      )  매월 [                ]원씩 

 □ 일시납      년     월     일   

 □ 분할납      년     월 ~      년      월 (    )회 분납
       년     월 부터 매월 정기자동이체

희망사용처

 □ 학교에 위임   □  SNU Challenge 모금사업 [ ※ 뒷면의 핵심모금사업 참조                       ]

 □  기관 및 용도 지정 (지원기관 : 대학, 학과, 연구소 등)  [                                        ]

    ○ 위임      ○ 학술      ○ 장학      ○ 연구      ○ 시설      ○ 연구기자재

    ○ 기금교수  ○ 대학문화  ○ 도서      ○ 기타  [                                       ]

   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과실금)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 네 (원금보존) □아니오 (원금사용)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자동이체(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10일  □25일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년    월

 □지로입금       연락주시면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번호 7514340, www.giro.or.kr) 

 □ 교직원 급여공제

필수확인사항

 □  정보동의  개인정보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인적사항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Tel: 02-880-8004, 02-871-8146  Fax : 02-872-4149

E-mail: gift@snu.or.kr, http://www.snu.or.kr

주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연구공원 본관2층 

* ARS 후원전화 060-700-8004 한 통화로 학교발전기금 5,000원이 적립됩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전액 소득 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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